
묵 상 

 
 

묵상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탐색이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사람의 정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여기에는 어려운 주의력 집중이 요구된다.  

그래서 대개는 어떤 책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은 얼마든지 있다. 성서, 그 중에서도 특히 복음서, 성화상,  

그 날이나 시기의 전례문, 영성 교부들의 저서, 영성에 관한 저술들, 창조와 

역사라는 위대한 책, 곧 하느님의 ‘오늘’이 펼쳐지는 지면이다.  

 

우리가 읽은 것에 대해 묵상하면, 그 내용을 자기 자신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된다. 여기서 다른 한 권의 책, 삶이라는 책이 펼쳐진다. 

생각에서 현실로 옮겨지는 것이다. 겸손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묵상 

중에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빛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리를 실천하느냐가 문제이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성의 대가들이 다양한 만큼이나 묵상의 방법도 다양하다. 그리스도인은  

정기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처음 세 가지 종류의 땅과 비슷하게 된다. 그러나 방법이란 

단지 길잡이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를 위한 유일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다. 

 

묵상에는 사고력, 상상력, 감정과 의욕이 모두 동원된다. 이러한 동원은  

신앙의 확신을 심화하고, 마음의 회개를 불러일으키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나 묵주기도에서처럼, 특히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는 

데에 더 마음을 쓴다. 이와 같은 성찰 기도의 형태는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결합하기 

위하여 더 앞으로 나가야 한다. 

 

 


